
한-일, T- 11형 Pallet 공동사용 협의
산자부 , 한·일 물류협의회 개최 … 물류기기 국제표준화도 추진키로

한·일 물류체계 소프트화, 물류 공동화, 물류기기의 국제표준화 등 물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

번째 한-일 물류협의화가 2002년 3월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.

한국은 한국물류협회의 로지스틱 단체의 사명과 활동 및 민간의 물류효율화 사례 , 일본은 일본로지스틱시

스템협회가 로지스틱 단체의 사명과 활동 및 민간의 물류효율화 사례에 관해, 한·일 공동으로 아시아에 있

어서 파렛트 표준화 등 물류체계에 대한 민간단체의 사례발표가 있었다.

특히, 한-일 물류협의회에서는 T-11형 파레트 등 양국간 표준물류기기 공동사용 확대방안에 상호 협의함으

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본 진출을 물류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.

산업자원부는 양국간 최초로 열린 한·일 물류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양국간 고위급 물류관계관 회의로

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한·중·일 3국이 주축이 되는 아시아 물류협의회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

밝혔다.

또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업계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

거해 국제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.

한편, 한·일 물류협의회에 일본측은 경제산업성의 시무라 카츠야 물류담당기획관과 일본 로지스틱스협회

전무이사 등 물류협회 인사 6명이 참석했으며, 한국측은 산자부 유통 서비스정보과 정진대 과장, 기술표준원

물류담당연구관 그리고 한국물류협회 서병윤 회장, 한국 파렛트협회 김태규 회장 등 13명이 참석해 의견교환

이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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